
“중국의 성장과 화학산업의 진로”
중국 특수를 잡아라! 중국이 W T O (세계무역기구)에 가입하고, 월드컵 본선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기로

확정하면서연이어 터져나온 함성이다.

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무대에 진출하고 중국의 본선리그 3경기가 한국에서 열리게 됨에 따

라 관광·여행·항공 및 관련산업들이 동반호황을 예상하고 중국고객 끌기에 여념인 것은 주지의 사실

이다. 전자, 자동차를 비롯해 중국시장에 진출한 관련기업들이 중국경기 입장권을 선매하면서 선심성

공세까지준비하고있다고 하니중국시장이 크기는 크다는 생각이 하지않을 수 없다.

중국인구가 1 3억명이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갑부가 적어도 3 0 0 0만- 4 0 0 0만명,

많게는 1억2 0 0 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월드컵을 매개로 한 한국상품 홍보와 판매경쟁이 치열해지

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. 

중국의 1 0가구에서 T V나 냉장고, 자동차 1대씩만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.

2 0 0 0만- 2 5 0 0만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.

중국에 상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중국이 본선리그 3경기를 한국에서 치름으로써 한국이 얻게되는 경

제적 효과만 계산해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한국관광공사는중국 축구팀 경기당 1만- 2만명, 3

경기를 합해 3만- 6만명의 중국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, 입장권구입비용을 포

함해 1인당 평균 1 5 0 0달러를 쓴다고 가정해 5 0 0 0만- 1억달러에 달하는 추가외화수입을 거둬들일 것으

로 기대하고있다고 한다.

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상품을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님도 알아야 한다. 한국무역협회베이징지부가 현

지 시민 5 0 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「한국문화및 한국상품에 대한 시각」설문조사에서중국인들은

한국상품에 대해 보통이다 58%, 좋다 26%, 관심없다 10%, 나쁘다7% 등으로 평가했다고 하지 않은

가? 한류(韓流) 열풍에도불구하고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인것이다.

한국상품의 장점으로 패션( 3 6 % )과 품질( 2 8 % )의 우수성을, 단점으로는비싼 가격( 5 6 % )을 가장 많이

꼽았고, 우수상품으로는 의류(31%), 전자제품(30%), 자동차·기계(22%) 등을들었으나, 한국과 연

상되는 것으로는 한국요리( 6 8명), 그룹 H O T ( 6 5명), 의류( 2 7명), 자동차( 2 4명), 가요( 2 2명), 축구( 2 1

명), 전자제품( 1 5명), TV드라마( 1 4명), 탤런트( 1 3명) 등으로 산업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조사

됐다.

중국의 W T O (세계무역기구) 가입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무역, 투자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급진적

으로 이루어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나 관련업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대목이다.

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수출이 1 2억- 1 5억달러 늘어나겠지만 중국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시

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농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통상마찰, 불법 노

무인력의유입 및 상표도용 등 비경제분야의 마찰이 우려되고있을 뿐인것이다.

화학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분

석되고 있다.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에 따른 중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

가되고 있으나,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 다국적 화학기업과의 합작투자를

급격히 확대하고 있어 2 0 0 5 - 0 6년 또는 2 0 0 6 - 1 0년에는 중국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중

국수출에치명타를안겨줄 가능성이예상되고있다.

국내 화학기업들이 중국의 성장에 대비해 중국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직접투자를 통한 생산

및 영업기반 확보, 공정개선등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, 화학제품의품질 향상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

로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. SK가 중국대륙에서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

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하겠다는것과 L G화학이 중국의 PVC 및 ABS 생산능력을5 0만톤 안팎으로 대폭

확장하겠다는 것이고작이다.

석유화학은 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. 합성수지 생산량의 6 0 - 7 0 %를 수출하고, 수출량의 5 0 - 7 0 %를

중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. 연간 1 0억원이 훨

씬 넘는 예산을 쓰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도묵묵부답으로 일관

하기는마찬가지이다.   



2 0 0 2년을 앞두고 화학산업계의 자성과 심기일전을 기대하며, 특히 석유화학협회 임원진의 환골탈퇴를

다시 한번촉구한다.

<화학저널 2 0 0 1 / 1 2 / 1 0·1 7 >


